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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작업치료사 173명을 대상으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을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p<.01)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교육경험(p<.01)과 윤리문제의 
심각성(p<.05)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교육경험(p<.05)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하여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작업치료사, 직업윤리, 교육,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Abstract  The aimed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the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on job stress and job commitment in occupational therapists. 173 occupational 
therapists measure for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job stress and job commit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was 
correlated with job stress, job commitment(p<.01). Second,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sub-factor of education experience(p<.01), seriousness of ethical issues(p<.05) was found to 
have affected the job stress. Third,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sub-factor of 
education experience(p<.05) was found to have affected the job commitmen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ystematic education will be need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ethics and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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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문직이란 장기간 체계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공인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을 의미한
다[1].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식과 기술은 사회구
성원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며 이익 또는 위해가 될 
수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는 투철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2]. 특히나 환자를 치료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의 경우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에 해당하는 근로윤리와 봉사정신, 책임정
신, 준법성, 직장예절에 해당하는 공동체 윤리를 포함하
는 직업윤리는 매우 중요하다[3]. 

이중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
진 모든 연령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동작, 일, 여가
활동 등 일상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발달 수준을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미있
고 목적있는 활동을 통하여 치료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이
다[4].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과는 달리 작업치료사는 환
자와 오랜시간 동안 대면하며 장기간의 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무의 특성을 가진다[5]. 이러한 과정에서 치료
사와 환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신뢰감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환자 및 사회의 가치와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치료사들이 해결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은 점점 더 복잡
해지고 있다[6]. 윤리적 문제는 단순히 진실하게 행동하
면 된다는 접근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상
황에 대한 정확한 윤리이론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이 필요하다[3]. 

의료서비스에 대한 윤리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
료 전문가들은 서비스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민이 증
가하였으며, 이러한 윤리적 고민은 직무스트레스로 이어
지고 있다[7]. 작업치료사는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
준 높은 치료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
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긴장과 함께 환자와의 의사소
통과 윤리적 상황 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8]. 직무스트레스는 업무 능률과 효율성을 저하시키
며, 직무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
해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9]. 

인간을 대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건 전
문직의 경우 투명한 직업윤리와 함께 직무에 대한 높은 
몰입이 요구된다[10]. 직무몰입은 직무에 대해 심리적으
로 동화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로서, 직무몰입이 
높은 사람의 경우 직무요구와 자신의 수행 간의 일치감

을 많이 느끼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어 직무에 대한 만
족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11]. 이러한 직무몰입은 연령, 
성별 등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12], 직업에 
대한 긍지[13], 직업윤리인식[10]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윤리가 확고하지 않다
면, 업무 중 발생하는 윤리적 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직무몰입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직업윤리를 함양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윤
리 교육에 대한 인식 함양과 교육 적용이 필요하다. 직업
윤리 교육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고 가치관을 형
성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15], 인간의 근본적인 철학
적, 윤리적 사고를 기반에 두고[16], 전문가의 자질향상
이나 가치관 형성의 차원을 넘어선 복잡한 현실에서 요
구되는 도덕적인 문제의 해결능력, 추론 및 토론 능력 등
을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17].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의사
[18-20], 간호사[21-23], 물리치료사[15], 치과기공사
[3,24] 등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직종에서 직업윤리와 
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작업치료 분
야에서는 직업윤리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작업치료사의 
직업의식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25], 작업치료사의 직업의식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26]만 있을 뿐, 직업윤리와 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가 어느 정
도인지, 직업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확인할 
길이 없다. 작업치료 분야는 최근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룸
과 동시에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윤리와 교육에 관한 연구와 고찰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며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
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
와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직업윤리와 교육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직무스트레스 감
소와 직무몰입 향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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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
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며,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
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며,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요인들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21년 4월 26일부터 동년 6월 11일까지 

전국에서 소재한 병원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
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현재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는 자, 
임상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그리고 연구의 의의를 이해하
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이다.  

연구대상자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을 사용하여 
중간 효과 크기(f2)=0.15, 유의수준(α)=0.05, 검정력(1-
β)=.95로 지정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153명으
로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84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응답내용이 일부 누락
된 11부를 제외한 173명이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 포
함되었으며, 최소 표본수를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연구 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유무, 학력, 근무지역, 

근무기관, 근무분야, 임상경력 등 8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3.2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Lee[3]와 Ahn[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윤리와 교육에 관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취
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작업치료학과 교수 2

인과 임상경력 10년 이상 작업치료사 3인이 내용 타당도
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 내용으
로는 윤리적 가치관, 작업치료사 윤리강령, 윤리교육 경
험, 현재 윤리교육에 대한 충분성, 윤리교육 참여 의사, 
윤리문제의 심각성, 윤리교육의 필요성 등 7가지 항목, 
총점 20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직업윤리
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3]의 연
구에서 Cronbach a=.875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a=.753이었다. 

2.3.3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

기 위해 Chang et al[27]의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형 한
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SF)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직장 문화, 조직 체계, 직무자율, 보상 부적절, 
직무 요구,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등 7개 항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의 점수는 4점 Likert 척
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hang et al[27]의 연구에서 Cronbach a=.754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a= .912이다. 

2.3.4 직무몰입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직무몰입을 평가하기 위

해 Kanungo[28]가 개발한 직무몰입 척도를 Lee[29]의 
연구에서 수정 및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
록 직무몰입이 높을 것을 의미하며, Lee[29]의 연구에서 
Cronbach a=.90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a=.889이다. 

2.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 26일부터 동년 6월 11일까

지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임의표집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
한 후, 해당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며, 무기명
으로 처리되며 연구자료 보관기간이 지난 이후 모든 연
구 자료는 파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 실시를 하였으므로, 연
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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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
스와 직무몰입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실시하였으며,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학적 
유의수준 a=.05이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173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58명(33.5%), 여자 115명(66.5%)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은 20대 96명(55.5%), 30대 56명
(32.4%), 40대 이상 21명(12.1%)으로 20대가 가장 많았
다. 결혼유무는 기혼 46명(26.6%), 미혼 127명(73.4%)
로 미혼이 더 많았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업 51명
(29.5.%), 대학교졸업 79명(45.7%), 대학원 이상 43명
(24.9%)이었으며, 근무지역은 서울·경기 32명(18.5%), 
부산·경남 61명(35.3.%), 대구·경북 40명(23.1%), 기타 
40명(23.1%)로 부산·경남이 가장 많았다. 근무기관은 대
학·종합병원 24명(13.9%), 재활·요양병원 84명(48.6%), 
아동센터 43명(24.9%), 기타 22명(12.7%)로 재활·요양
병원이 가장 많았다. 근무분야는 신경계 성인 109명
(69.4%), 신경계 아동 46명(26.6%), 기타 18명(10.4%)로 
신경계 성인이 가장 많았으며, 임상경력은 1~5년 미만 71명
(41.0%), 6~10년 62명(35.8%), 11~15년 25명(14.5%), 
16년 이상 15명(8.7%)로 1~5년이 가장 많았다. 

3.2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정도

Variable Score M±SD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 14.98±2.71

  Sub) Ethical values
1

1.99±.612
3

  Sub) OT code of ethics
1

2.14±.562
3

  Sub) Experience of ethical education 1 1.66±.482

  Sub) Sufficent of ethical education
1

1.81±.732
3

  Sub) Participation in ethics education
1

2.37±.652
3

  Sub) Seriousness of ethical issues
1

2.54±.582
3

  Sub) Necessity of ethical education
1

2.47±.652
3

Job stress - 55.15±10.42
Job commiment - 22.47±5.76

Table 2. Score for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job stress and job commitment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58 33.5
Female 115 66.5

Age(years)
20~29 96 55.5
30~39 56 32.4
40≤ 21 12.1

Marital status Married 46 26.6
Sigle 127 73.4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51 29.5
Unuversity 79 45.7
Over Graduate school 43 24.9

Working area
Seoul & Gyeonggi 32 23.1
Pusan & Gyeongnam 61 35.3
Daegu & Gyeongbuk 40 23.1
The others 40 23.1

The type of 
service agency

University & general hospital 24 13.8
Rehabilitation hospital 84 48.6
Child center 43 24.9
The others 22 12.7

The field of 
work 

Adult & aged 109 69.4
Child 46 26.8
The others 18 10.4

Length of 
servise
(year) 

1~5 71 41.0
6~10 62 35.8
11~15 25 14.5
16≤ 15 8.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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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

레스와 직무몰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윤리
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체 점수는 14.98±2.71이었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별 점수는 각각 
‘윤리적 가치관’ 1.98±.61, ‘작업치료사 윤리강령’ 
2.14±.56, ‘윤리교육 경험’ 1.66±.48, ‘현재 윤리교육에 
대한 충분성’ 1.81±.73, ‘윤리교육 참여 의사’ 2.37±.65, 
‘윤리문제의 심각성’ 2.54±.58, ‘윤리교육의 필요성’ 
2.47±.65이었다. 직무스트레스는 55.15±10.42이었으
며, 직무몰입은 22.47±5.76이었다. Table 2. 

3.3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
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직무스트레스(r=-.331, 
p<.01)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직업윤리와 교
육에 대한 인식과 직무몰입(r=.442, p<.01)은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은 상관관계를 
Table 3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들과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윤리와 교육
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현재 윤리교육에 대한 충분
성’, ‘윤리교육의 참여 의사’을 제외한 요인들은 직무스트
레스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중 
‘윤리교육 경험’(r=-.400)은 가장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인들은 ‘현재 윤리교육의 충분성’을 제외한 요인들은 

직무몰입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중 ‘윤리교육의 필요성’(r=.356)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
계를 Table 4와 같이 나타내었다.

Variable PVEE JS JC
PVEE 1

JS -.331** 1
JC  .442** -.302** 1

*p<.05, **p<.01
PVEE: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JS: Job stress, JC: Job commitment

Table 3. The correlation among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job stress 
and job commitment

3.4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
식의 하위요인 중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대상
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윤리교육 경험’은 더
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직업윤
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은 직무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은 ‘윤리
교육 경험’(β=-323, p<.01)과 ‘윤리문제의 심각성’(β
=-.292, p<.05)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10.373)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1), 
수정된 결정 계수는 .214으로써, 변수들은 직무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21.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Variable Q1 Q2  †Q3 Q4 Q5 Q6 Q7 Job stress Job commiment
Q1  1
Q2  .416**  1
Q3 . 388  .483  1
Q4  .166*  .370**  .245**  1
Q5  .364**  .398**  .420** -.047  1
Q6  .250**  .355**  .346** -.143  .352**  1
Q7  .526** . 370**  .324** -.017  .614**  .541**  1

Job stress -.245** -.207** -.400**  .046 -.136 -.374** -.262*   1
Job commiment  .270**  .322**  .316**  .108  .277**  .338**  .356**  -.302**   1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p<.05, **p<.01, 
Q1: Ethical values, Q2: know the Occupatioanl therapists code of ethics, Q3: Experience of ethical education, Q4: Sufficent of ethical education, 
Q5: Participation in ethics education, Q6: Seriousness of ethical issues Q7: Necessity of Ethical Education

Table 4. The correlation perception of vocatinal ethics and education, job stress, and job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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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윤리교육 경험’은 더미변수
로 처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윤
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은 ‘윤리교육 경험’(β
=.187, p<.05)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7.521)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1), 수
정된 결정 계수는 .185로써, 변수들은 직무몰입에 미치
는 영향을 18.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4. 고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
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작업치료에서 
직업윤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화하여, 직무스
트레스를 감소하고 직무몰입을 증진시켜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위함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체 점수는 
14.98±2.71이었다. 그리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
식의 하위요인별 점수는 ‘윤리적 가치관’ 1.98±.61, ‘작
업치료사 윤리강령’ 2.14±.56, ‘윤리교육 경험’ 
1.66±.48, ‘현재 윤리교육에 대한 충분성’ 1.81±.71, 
‘윤리교육의 참여 의사’ 2.37±.65, ‘윤리문제의 심각성’ 
2.54±.58, ‘윤리교육의 필요성’ 2.47±.65이었다. 이중 
‘윤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반대
로 ‘윤리교육 경험’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 결과
는 Ahn[15]의 연구에서 물리치료사의 경우 윤리문제의 
심각성에서 ‘그렇다’라고 답변한 대상자의 윤리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실
시한 Lee[3]의 연구에서는 윤리문제의 심각성에 ‘그렇다’
라고 보고한 대상자가 68.9%로 가장 많았으며, 윤리교육 
경험에서 61.3%가 ‘없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슷한 맥락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F Adjusted R 

SquareB  Std. Error Beta
Constant  78.850    3.832  20.575 .000

10.373 .214
Ethical values  -1.753    1.440    -.103  -1.217 .225

Know the OT code of ethics   1.575    1.548     .084   1.017 .311
Experience of ethical education  -7.081    1.785    -.323**  -3.967 .000
Seriousness of ethical issues  -5.281    1.503    -.292**  -3.514 .001
Necessity of Ethics Education    .629    1.472     .039    .428 .670

*p<.05, **p<.01

Table 5. Effect of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on job stres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F Adjusted R 

SquareB  Std. Error Beta
Constant  10.936 2.304  4.746 .000

7.521 .185

Ethical values    .380 .810 .040 .469 .639
Know the OT code of ethics   1.098 .880 .106 1.248 .214

Experience of ethics education   2.258 1.026 .187* 2.201 .029
Participation in ethics education   -.018 .813    -.002  -0.22 .982
Seriousness of ethical issues   1.496 .846 .150 1.769 .079
Necessity of ethical education   1.285 .933 .146 1.377 .170

*p<.05

Table 6. Effect of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on job comm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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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직업윤리 교육경험’에 관련된 Jang et al[24]
의 연구에서는 학생 34/8%, 교수 22.1%의 낮은 비율이 
직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
의 결과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대상자들이 
윤리적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지만, 윤리교육 경험은 부
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작업치료 직업윤리에 관련
된 교육은 한 보고서[30]에 따르면 작업치료(학)과가 개
설된 전국의 62개 대학(교) 중 58개교를 분석한 결과, 작
업치료임상 윤리(생명윤리학)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
는 대학(교)는 3년제 2개교(7.69%), 4년제 3개교(9.38%)
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 행동의 원칙이자 표본인 작업치
료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학부시절부터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하며, 이
를 통하여 확고한 작업치료사로서 직업윤리를 정립할 필
요성이 있겠다. 반면 Ahn[15]의 연구에서는 교육경험에
서 ‘없다’고 보고한 대상자의 윤리점수가 더 높았다고 한 
결과는 본 연구와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근 몇년
전부터 치료 분야에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연구 시기에 따
른 차이점이라 사료되며 추후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직업윤리
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윤리적 가치
관’(p<.01), ‘작업치료사 윤리강령 인식’(p<.01), ‘윤리교
육 경험’(p<.01), ‘윤리문제의 심각성’(p<.01)과 ‘윤리교육
의 필요성’(p<.05) 등 대부분 요인들과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유아교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31]에서 교직윤리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부
적인 상관관계, 볼링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Oh & 
Cho[32]의 연구에서 직업윤리와 직무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각각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33]에서 
윤리적 딜레마와 직무스트레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은 직
무스트레스에 부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인 ‘윤리적 
가치관’(p<.01), ‘작업치료사 윤리강령’(p<.01), ‘윤리교육 
경험’(p<.01), ‘윤리교육의 참여 의사’(p<.01), ‘윤리문제
의 심각성’(p<.01), ‘윤리교육의 필요성’(p<.01) 등 6가지 

항목에서 직무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는 직업윤리가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 연구[10]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윤리적 리더십이 직
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34]의 결과 역
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은 직무몰입에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은 임
상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환경에서 최선의 윤리적 행동
을 해야하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이러한 윤리적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
육 및 가이드라인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직업윤리 
강화를 통하여 윤리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및 도덕적 
판단에 입각하여 윤리적으로 대처하여 직무스트레가 감
소되며, 본인의 직무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므로, 이에 대한 인식 함양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업
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윤리교육 경
험’(p<.01)이 적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n & Kang[35]의 연구에서 고객 관련 
스트레스와 작업환경 관련 직무스트레스가 윤리적 행동
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Jeon[36]의 연구에서 해당 교육 경험이 
없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를 통하
여 교육이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윤리적 가치관으로는 문제에 대한 대처와 의사결정
에 한계를 체험함으로써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문제에 올바르
게 직시할 수 있는 함양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리
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체계성 있는 윤리교육을 통
해서 가능하다[24]. 따라서 직업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상황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윤리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윤리
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윤리문제의 심각
성’(p<.01)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를 대상한 Ahn[15]의 연구와 치과
기공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에서도 윤리문제의 심각성
에 대하여 다수의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
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지만, Kim[37]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받으면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
게 되며, 직업윤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직의 지식과 기술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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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위해가 될 수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윤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이를 대
한 대비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윤리교육 경험’(p<.05)이 많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업윤리가 직무몰입 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38]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윤리가 긍정적일수
록 직업에 만족하고 수행능력에서 성과가 높으며, 몰입도
가 높아지게 된다고 한 연구[34], 직업윤리 인식이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39] 등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뒤받침한다. 따라서, 하루 일과 중 대부
분을 환자와 대면하는 작어치료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직무몰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업윤리와 교
육에 대한 인식고취와 함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을 확인하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
스와 직무몰입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직업윤
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
다는 점에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보완
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병원에 근무하
는 작업치료사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는 다양한 근무 
소재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자료수집을 통한 일시적인 연구을 진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방법으로 정확한 기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제
한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상경력은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연구의 편
의상 경력 1년 이상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만 실시한 
것은 제한점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
을 보완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을 파악하고 관계를 
알아보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
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연

구결과는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직업윤리와 교
육에 대한 인식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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